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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

홍명보호, 멕시코전 앞두고 담금질

9면
주말,여기

해양 환경 다룬 마로의
리부이 떠오르는 빛

6월, 숲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. 열여

덟 번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사려니

숲 에코힐링체험 이 열려서다. 봄에

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한

사려니숲길은 신성한 숲 이라는 뜻

을 가진 제주어 사려니 라는 이름

처럼 그 기운을 품은 채 신록의 짙음

을 더해가고 있다.

ㅣ제주의 숨은 비경 사려니숲

사려니숲길은 제주시 봉개동 절물

오름 남쪽 비자림로에서 물찻오름을

지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사려

니오름까지 이어지는 길이다. 평균

고도 500~600m에 위치해 한라산 동

쪽 자락을 가로지르는 숲길로, 길이

는 15㎞에 이른다.

유네스코가 2002년 지정한 제주생

물권보전지역에 속한 사려니숲길에

는 삼나무와 졸참나무 서어나무 때

죽나무 편백나무 산딸나무 참꽃나무

등 다양한 수종과 천연기념물이자 환

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

팔색조 참매 등이 서식하고 있다. 산

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

100선과 제주시가 뽑은 제주의 숨은

비경 31곳 에 포함되기도 했다.

자연 과 치유 . 이 두 단어에 잠

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번 주

말 이곳 사려니숲길을 찾아보면 어

떨까.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

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위원회가

주관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사

려니숲길에서 열리는 열여덟 번째

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에 찾아가야

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8년부

터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돼

평소 출입이 제한되는 물찻오름 이

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점이다. 물

찻오름에선 약 3582㎡(1083평) 규모

의 화구호로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

습지를 마주할 수 있다. 제주도가 지

정한 제1호 습지보호지역인 물찻오

름습지다. 이 습지에는 매, 팔색조,

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

서식하며 경관적 생태적 가치가 높

다는 평가를 받는다.

다만 물찻오름은 사전 예약자만

탐방할 수 있다. 행사가 열리는 5일

동안만 개방되면서 물찻오름 탐방을

하려는 신청자들이 몰려 이미 사전

예약이 끝난 상태다. 하루 6회 25명

씩, 5일간 총 30회 750명의 탐방객을

받기 위해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, 신

청 첫날인 지난 11일 모두 마감됐다.

ㅣ비자림로부터 사려니숲길까지

물찻오름을 보지 못한다고 아쉬워

하지 않아도 된다. 사려니숲길에는 8

개의 탐방코스가 마련돼 있어 골라

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. 서귀포시 표

선면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(남

조로 99번도로)에서 출발할 경우 ▷

남원읍 한남리 사려니오름까지 편도

14㎞ 코스 ▷비자림로까지 편도 10

㎞ ▷물찻오름 입구까지 편도 5.2㎞

▷시험림길(이승악탐방휴게소)까지

편도 17.2㎞다. 비자림로(1112번도

로) 사려니숲길 입구에서 출발할 경

우 ▷사려니오름까지 편도 17㎞ ▷

남조로까지 편도 10㎞ ▷물찻오름

입구까지 편도 4.8㎞ ▷시험림길에

이르는 편도 17.6㎞를 걷는 코스다.

이들 숲길 가운데 한라산둘레길 6

구간에 위치한 시험림길(이승악탐방

휴게소 출발)도 이번 행사 기간에 특

별 운영되는 코스다. 국립산림과학원

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산림생태 연

구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구간으로,

울창한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이 어우

러진 경관과 풍부한 산림생태자원을

간직하고 있는 숲길이다. 모든 코스는

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

기상악화땐 탐방이 제한될 수 있다.

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사려니숲

길 붉은오름 입구로 들어서 조금 걷

다 보면 숲 안에 공연장인 열린무

대 를 마주하게 된다. 이곳에선 행사

기간 동안 숲속의 작은 음악회, 숲체

험 프로그램, 참여형 체험행사 등 다

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.

숲속의 작은 음악회 는 사우스카

니발, 클래지팝콘, 위티, 타지, 디어,

루다 등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음

악을 선사한다.

숲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춤추는

평등부부 김봉진 현경희 부부가 강

사로 나서는 생태 춤 명상 , 나무조

각으로 곤충을 만드는 생태 공방 ,

무장애 나눔길에서 차담 명상 시낭

송 등이 펼쳐지는 사려니숲 치유 프

로그램 , 나무 이끼 숲길 등 자연요

소를 활용한 포토존을 구성하고 사

진 구도와 스토리텔링 등 촬영기법

강의를 진행하는 미니 사진 클래

스 등이 운영된다.

더불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

전문가와 함께 한라산둘레길을 걷는

사려니숲 아카데미 , 나무키링에 원

하는 색상을 칠해 나만의 기념품을

완성하는 컬러링 체험인 나무 키링

만들기 , 소원 리본 달기, 1년 후 나

에게 쓰는 메시지 등 사려니숲의 특

색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

된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 지난해 열일곱번째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. 한라일보DB

녹음 짙은 사려니숲길…오감으로 즐기자


